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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역사의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리에는 늘 소외된 이들의 
짓밟힌 목소리가 고여있다. 세화미술관에서 열린 게오르그 
바젤리츠(1938~2026) 회고전은 역사의 폭력과 상흔을 대하는 
예술의 태도를 묻는다. 1960년대 초기작부터 올해 4월 타계 직전 
몰두했던 ‘골드 페인팅’ 연작까지 총 46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 중 39점이 국내 최초 공개. 60여 년에 걸친 작품 세계를 
입체적으로 조망했다.

<게오르그 바젤리츠> 전경, 사진: 홍철기, 세화미술관 제공

바젤리츠는 20세기 후반 독일 미술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한 신표현주의의 핵심적인 거장이다. 그는 1969년부터 
대상을 거꾸로 뒤집어 그리는 역전 회화를 본격화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과 조국 독일의 분단을 경험한 작가에게, 동독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나 서독 주류의 추상미술이라는 이분법적 
이데올로기는 답이 될 수 없었다. 대상을 전복해 고정된 서사나 
의미에 갇힌 시선을 해방하고, 붓질과 색채, 질감이라는 회화 
본연의 물성에 집중하게 만드는 미학적 실험을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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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전 회화의 씨앗은 초기작인 절편 회화 가 이미 품고 있었다. 
1960년대 중반 바젤리츠는 캔버스를 분할해 소, 나무꾼 등 전원의 
형상을 어긋나게 배치한 작품을 선보였다. 나치가 악용한 목가적 
이미지를 이데올로기에서 떼어내는 시도였다. 절단과 전복이 
전후의 상흔을 겨눴다면, 노년의 실험은 미술사와 작가 자신의 
기억을 모티프로 시간 그 자체를 겨눈다. 2005년 이후 리믹스 
연작에서 작가는 과거 자신의 작품이나 미술사적 인물, 작품 등을 
동시대 언어로 재구성했다.

<게오르그 바젤리츠> 전경, 사진: 홍철기, 세화미술관 제공

말년의 골드 페인팅 시리즈에 이르러 시간은 유한과 영원의 
대면으로 확장된다. 바젤리츠는 두초와 시모네 마르티니 같은 
시에나파 화가가 성화(Vu)의 배경에 입히던 금박을 화면에 
끌어들였다. 인간의 형상은 희미한 흔적과 얼룩으로, 그 배경은 
퇴색하지 않는 천상의 금빛으로 채웠다. 연약함과 숭고함, 소멸과 
영원을 대비했다. 삶과 예술을 향한 노장의 마지막 성찰을 
담았다.

이번 회고전은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열렸다. 전시는 작가가 
타계 직전 남긴 마지막 인터뷰를 함께 공개했다. 영상에서 노장은 
한국과 독일이 공유한 전쟁과 분단의 기억을 되짚는다. 그에게 
종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60여 년의 작업은 그 상흔을 
마주하며 미래를 그리는 과정이었다. 한국에서도 해방은 현재 
진행형이다. 여전히 짓밟힌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상처를 어떻게 
끌어안으며, 어떤 내일을 그려낼 것인가. 바젤리츠의 뒤집힌 
화폭은 오래된 물음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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